
년 월 일 토요일2013 1 1 ( ) 光云電子高總同門會報 3

남 광 회• 회장 김진우 총무 최승호,

안양동문회• 회장 안희인 총무 김종일,

부천동문회• 회장 김홍식 총무 신용균,

의 광 회• 회장 진병천 총무 원 규,

지역동문체육대회
년 월 일2012 10 21
운중농원

남광회 종합우승“ ”

지난 월 일 일10 21 ( )▥

지역동문체육대회가 경

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

중동에 위치한 운중농‘

원 에서 있었다’ .

이번 대회는 순환하는

조건에 따라 안양동문회

가 주관했으며 남부동,

문회와 부천동문회 그리

고 의광회가 협심해 행

사를 치렀다.

수도권 지역 동문체육대

회로서는 금년이 번째5

대회로 지난 년 월2008 10

일 안양동문회 주최19 /

주관으로 산본공고에서

시작한 것이 그 첫 번째

였다 그리고 의광회에.

서 두 번째 대회를 주최

했으며 부천동문회와,

남광회 순으로 이어져

다시 안양동문회로 돌아

온 것이다.

횟수가 늘어나면서 대회

의 내용이 변하는 것은

물론 많은 동문들에게 알

려져 가족 참여율이 점차

늘어가고 있으며 무엇보,

다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동문간 얼굴 익히기와

정보 교류의 장이 마련되

고 있다는 것이다.

그 속도가 점차 빠르게 변

하고 있다고 한다.

대회가 있는 날이면 일반

적인 안부만 묻는 것이 아

니라 상대가 취급하는 품

목과 종류에 관해서 조언

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서

로가 서로를 잘 알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바래 왔던 것이고,

꿈꾸어 왔던 목적이 아니

었나 하는 것이다.

점차 정보교류의
장으로 바뀌고 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가족끼리도 가까워져 부인

들끼리의 정보교환 아이,

들끼리의 교류가 있어 세

상사는 재미를 내고 있다

고 한다.

선배님 아우님 의‘ ’‘ ’

호칭 또는 형님 과 동‘ ’ ‘

생 의 호칭이 대회가 끝’

난 지금도 귓가를 맴돌고

정겹게 느껴지는 것은 광

운지역동문체육대회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마음의 소리

일 것이다.

안희인 안양동문회장은…
안희인 안양동문회장 회 사(24 ,▥

진 역시 대회사를 통해 대회의)右

목적과 필요성을 알렸다.

같은 학교를 졸업했고 같은 지‘ ,

역에 사는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

같은 동네 또는 옆집에서 함께 살

고 있는 동문들이 모여 체육대회

를 하는 것이니 어느 모임보다도,

다정다감할 수밖에 없다 고 말.’

하고 대회가 끝나는 시간까지,‘

모두 즐거운 시간이 되기 위해선

안전이 최우선이니 승부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안전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각자가 주의해 달라.’

는 인사말을 했다.

체육대회를 치르면서
김종일 회(30 )

어느새 한 바퀴 돌아 다

섯번째를 맞이하니 감회

가 새롭게 느껴진다.

해를 거듭 할수록 알차

고 즐거워지는 행사이다

보니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고 부담이 가중 되,

어왔다 사회적으로 경.

기가 어려워 모두가 힘

들어 하는 상황이라 행

사 규모를 정하는데 있

어서도 많은 동문들의

의견을 듣고 또 들어야

했으며 수정에 수정을,

몇 번씩 반복해야만 했

다 저렴하고 실속 있게.

하자는 의견 때문에 직

접 행사를 진행해야만했

고 먹거리까지 뛰어다,

니며 장만을 하기로 했

다 그러나 그 많은 일.

을 누가할 것인가?

첫 행사를 직접 해 보기도

했고 간접 경험을 해 보긴,

했지만 이번만큼은 도,

통 감 잡기가 어려웠다.

다양하고 풍성한 준비를

위해 이곳저곳에 견적을

요청해 예산과 맞춰 비

교를 해야 했다 한마디.

로 옷에 몸을 맞춰야 하

는 형편이었다.

그런 와중에 학교 산본(

공고 운동장 사용이 불)

가하다는 통보까지 왔

다 기능사시험이 있어.

서란다 년 초에 예약을.

해 두었건만…

정말 난감했다.

모든 학교운동장은 이미

년말까지 예약이 되어있

는 상태다 체육공원과.

기업체 운동장 등등 안

양 군포 의왕시청으로, ,

뛰어 다녀도 해결이 안

됐다 그러던 중 고상술.

총무의 추천으로 운중농

원을 확인하고 예약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점

들이 속속 나타나기 시

작했다 식당이라 음식.

물 반입금지 확성기 사,

용이 금지란다.

그래서 운영회의와 이벤

트 관련 회의 등을 운중

농원에서 진행하면서 하

나하나 절충을 해 취사

가 안 되는 음식물 반입

및 일반 주류 아닌 막걸

리 허용 메가폰정도의,

사용허가를 받으며 상,

호 불쾌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하기로 허가를

받았다..

행사당일 새벽부터 여,

러 동문이 움직이기 시

작했다,

떡 편육 두부 김치, , , ,

게임기구 등등

취사가 안 되기 때문에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것

을 준비했다.

이른 시간부터 부천 의,

광회 남광회가 모였다, .

행사는 시작되면서 확성

기 소리가 크다고 민원

부터 제기됐다.

진행자와 적당히 조율해

가며 진행을 해야만 했

다 그런데 이럴수가. ?.

부천동문회에서 우승기를

안 가지고 온 것이다 어.

쩔 수 없었다 우승기 없.

이 행사를 진행해야만 했

다 금년은 남광회가 우.

승이다 부천동문회에서.

전달해 주겠지?ㅎㅎㅎ

순서에 의해 행사를 진행

되다보니 시간이 많이 흘

렀다 아쉬움을 뒤로하.

고 내년에 의정부에서,

만날 것을 약속했다.

준비된 모든 것들이 많

지도 적지도 않게 적당

량이 장만됐다.

매번 행사가 끝나면 아

쉽게 느껴지는 것은 현

장에서 일할 수 있는 젊

은 후배가 절대적으로

적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 동문체육대

회를 더 알차고 더 많,

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

해서는 총동문회 차원에

서 적극 검토해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아

쉬움이 남는다.


